
2017. 7. 31. 기호일보

http://www.kihoilbo.co.kr/?mod=news&act=print&idxno=709558 1/2

  뉴스 정치  자치/행정 

부평�토굴·은광�역사적�의미�살펴�‘제2의�광명동굴’�관광대박�꿈꾼다
인천시·부평문화원, 내년에 실태 조사·활용방안 연구용역

조현경 기자 cho@kihoilbo.co.kr  2017년 07월 31일 월요일 제1면

▲ 부평구 산곡 1·3동 일원 C구역 3번토굴 <사진 =부평문화원 제공>

인천에도 ‘제2의 광명동굴’이 생긴다. 부평 토굴과 은광을 활용해 관광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. 

인천시와 부평문화원은 내년 ‘부평 토굴·은광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’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

다. 

부평 토굴은 부평구 산곡1·3동 일원에 분포돼 있다. 현재 24곳의 토굴이 존재하지만 문헌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

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. 다만, 부평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일제강점기 무렵

조성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또 일본 오사카 조병창과 비교해 본 결과, 인천 일본 육군조병창의 방공호나 무

기창고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. 현재 일부 토굴은 새우젓 숙성·저장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. 

부평 은광은 인천가족공원(부평구 평온로 61) 부지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. 인천가족공원 일대는 과거 일제강점

기 때부터 개발된 광산이다. 

영풍광업 부평광업소는 1967년부터 1987년까지 지하 50∼370m 지하 갱도를 뚫고 채광 작업을 했다. 이곳은

한때 전국 은(銀) 생산량의 70%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1987년 말 폐광됐다. 

시와 부평문화원은 부평 토굴과 은광을 근대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춘 유산으로 보고 있다. 특히 토굴부터

인근에 위치한 조병창과 군수공장, 공장 근로자들의 사택지, 그리고 폐광된 은광과 부영공원까지를 묶어 하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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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다란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. 토굴과 은광 등을 광명시의 광명동굴처럼 관광객들

이 많이 찾는 역사·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. 

시와 부평문화원 관계자는 "토굴과 은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, 안전진단 실시

와 함께 관광명소로 꾸미기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세우고자 한다"며 "특히 동굴관광지로 개장할 경우 광명동

굴보다 접근성이 좋아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 

조현경 기자 cho@kihoilbo.co.kr

<저작권자 ⓒ 기호일보 (http://www.kihoilbo.co.kr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조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

조현경�기자님의�최신기사

송도�국제병원�부지에�국내�의료기관�유치가�‘정답’

부평�토굴·은광�역사적�의미�살펴�‘제2의�광명동굴’�관광대박�꿈꾼다

정부�지자체�합동평가�결과�인천�9개�분야�중�3개�‘우수’

부채도시�벗어났다며�축배�든�인천�‘1년�연장’�명분�약해진�‘재정기획관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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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꼭잡고 부탁한 명예회복… 恨

풀어드려야

7월 인기 중고차 TOP10 키성장 유전 아냐! 키성장의 비

밀 "이것" 밝혀져...화제!

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"하루 3문

장 영어하라!"

인천의 어제와 오늘 2色 무대에

담긴다

광명동굴서 맛보는 ‘감귤와인’

관광객 홀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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